
천연양념 가공식품 시장 확산
마늘 등 분말가공제품 출시 … 미원·농심이어 럭키 참여

마늘·생강 등 천연양념들을 가공·분말제품화하는 천연양념 가공식품 시장에 대기업들이 눈독을

들이고 있다.

천연양념 가공식품 시장은 기존의 발효, 종합조미료 및 액체양념류 시장이 성숙에 접어든 것과는 달

리 초기 형성기과정에 있는데 최근 미원·농심이 이 시장에 본격진출한 이래 조미료시장에 뛰어들

기 시작한 럭키에서도 제품을 출시 예정중에 있어 시장이 가열화조짐을 보이고 있다.

국내 천연양념 가공식품 시장은 먼저 마늘가공시장의 경우 9 2년 약 7 0억원규모로 9 1년 약 5 5억원 시

장에 비해 27% 증가했다.

생강가공식품 시장은 9 2년 약 3 0억원에 달했고 9 3년은 이보다 다소 증가한 3 5억원규모에 이른 것으

로 추정된다.

국내 천연양념 가공식품 시장은 주로 중소기업들이 열풍건조제품을 출시하거나 라면기업들이 자체

소비용으로 생산·소비해왔다.

국내에서는 동일산업이 동결건조법으로 마늘가공 식품을 출시하기 시작하면서 미원이 제품다양화의

일환으로 고제와 O E M방식을 체결, 시장에 진출했다.

농심은 매코믹사와 기술제휴로 마늘가루를 출시하기 시작했으며 삼양농수산·신농·두산농산·오토

스파이스 등에서 제품을 생산·출시하고 있다.

최근 조미료시장에 새롭게 진출한 럭키에서도 동일산업에서 O E M으로 마늘가공제품을 받아 판매할

예정에 있다.

생강가공 식품은 삼양농수산이 "삼양생강"을 출시로 시장에 첫 진출했고, 동일산업·미원·농심·럭

키 등에서도 제품을 출시 예정중에 있다.

현재 마늘 및 생강은 농산물보호대상 수입금지품목으로 이들 가공식품에는 전량 국산 농산물이 사

용되고 있다.

천연양념 가공식품 시장은 사용이 간편하고 저장이 용이함에 따라 직장여성들 및 젊은 주부층에서

향후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.

또 농산물시장이 개방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, 저가의 외국 농산물이 수입, 원료단가가 하락할 것으

로 분석됨에 따라 시장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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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늘 가공식품 현황

제 조 기 업 판 매 기 업 상 품 명

동 일 산 업

동 일 산 업

동 일 산 업

삼 양 농 수 산

신 농

농 심

고 제

오 토스 파이 스

두 산 농 산

동 일 산 업

동 일 산 업

동 일 산 업

동 일 산 업

삼 양 농 수 산

신 농

농 심

미 원

오토 스 파이 스

두산 종 합식 품

럭 키

동일육쪽마늘

서산육쪽마늘

순마늘

삼양마늘

마늘 다대기

매코믹마늘가루

조선 순마늘

오토마늘가루

종가집 마늘가루

맛그린 마늘

생강 가공식품 현황

제 조 기 업 판 매 기 업 상 품 명

동 일 산 업

삼 양 농 수 산

농 심

고 제

동 일 산 업

삼 양 농 수 산

삼 양 농 수 산

농 심

미 원

럭 키

진생강

삼양생강

매코믹생강가루

조선순생강

맛그린 생강


